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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Psychological suppor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occupational adaptability of worker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hanges in self-identity experienced by worker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rough a therapeutic songwriting music therapy programme and to suggest therapeutic 
implications. Method: A 12-session music therapy programme was conducted for four worker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using Therapeutic songwriting techniques. The programme was divided into three phases: self-exploration, self-awareness, 
and self-integration. Techniques employed included Fill-in-the-blank, Song parody, Song collage, and Improvised song 
creation. Results: The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d positive changes in their self-identity as a result of the therapeutic 
songwriting programme. These changes included an enhanced perception of their self-worth, taking ownership of their 
future, and setting concrete goals. Conclusion: Therapeutic songwriting and music therapy programmes can be used 
as interventions to improve self-Identity in worker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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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배경: 지적장애 근로자의 직업적응능력 신장을 위한 심리적 지원이 요구된다. 목적: 지적장애 근로자가 치료적 
노래 만들기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하는 자아정체감의 변화를 분석하고 치료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
을 둔다. 방법: 지적장애 근로자 4인을 대상으로 한 12회기의 치료적 노래 만들기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자기탐색, 
자기인식, 자기통합의 3단계로 구성하고 가사 채우기, 노래 패러디, 노래 콜라주, 즉흥 노래 만들기 기법을 적용하였
다. 결과: 연구 참여자는 치료적 노래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인으로
서 자신의 미래상과 구체화된 목표를 주도적으로 설정하며 자아정체감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결론: 
치료적 노래 만들기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지적장애 근로자의 자아정체감을 위한 중재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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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장애인에게 직업이란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내 진정한 사회 통합의 기

본 조건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Nam et al., 2009). 그러

나 지적장애 근로자는 지역사회 내 열악한 고용 환경을 경

험하고, 대체로 1년 미만의 불안정한 고용을 유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EDI, 2022). 지적장애인의 고용 유지 및 직

업적응 위험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변 

지원체계의 지원 부족, 사회 기술의 부족 등이 그 원인으

로 제시되었다(Choi et al., 2018).
지적장애인은 본질적 장애에서 비롯되는 지적 능력의 

결함과 사회 기술의 부족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

한다(Kim, 2017). 또한, 제한된 선택 경험으로 인해 높은 

타인 의존을 나타내어(Yim et al., 2020) 직업의 선택과 유

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관련하여 Jo와 Park(2016)은 

지적장애 근로자의 직업적응을 위한 핵심 범주로 ‘직업인

으로서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제시하였다.
자아정체감(Ego-Identity)이란 정신분석학자 Erikson(1968)

의 이론에 의한 개념으로, 스스로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

된 인지를 의미한다. 높은 수준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한 이

들은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전

환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적용시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다(Erikson, 1968; Choi, 2011). 확고한 자아정

체감은 개인의 특질과 고유성에 따른 행동 및 선택을 돕

고, 나아가 근로자의 적절한 직업 선택 및 환경 적응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Han, 2019). 
치료적 노래 만들기(Therapeutic Songwriting)는 내담자

의 필요를 다루기 위해 치료사와 내담자가 치료적 관계 안

에서 음악을 창작하는 과정으로, 내담자의 자아정체감 향

상에 유의한 치료적 중재로 사용될 수 있다(Yoon et al., 
2016). 노래를 창작하는 과정은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표현

하기 힘든 생각을 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

록 돕고, 무의식에 남아 있는 감정의 표출을 촉진하여 내

담자의 환경 적응 능력 향상을 유도한다(Jang, 2007; Jung, 
2016). 또한, 내담자는 치료사 또는 그룹과 함께하는 주도

적 창작 경험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 및 성취감을 경험한다

(Baker et al., 2008).
지적장애인은 잦은 실패 경험으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Jo et al., 2015), 감정의 유지, 환경 인식 등의 정

서적 측면에서 현저한 제한점을 보인다(Janney et al., 
2006). 이러한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치료적 노래 만들기는 심리적 힘이 부족한 지적장

애인이 창작 과정을 통해 어렵지 않게 내면을 탐색하여 스

스로의 존재와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느껴지는 감

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Baker et al., 2008; Ko,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근로자의 자아정체감을 

위해 치료적 노래 만들기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중재하고, 
지적장애 근로자의 자아정체감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

았다.

연구 방법

대상자 정보

본 연구는 2023년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S시에 소재한 

S센터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지적장애 근로자 4명을 모집

하였다. 연구참여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
pant

Age 
(yr)

Career 
(yr) Profession

A 20 0.9 Barista
B 21 1.9 Cleaning Assistance
C 33 7 Office Assistance
D 39 7 Cleaning Assistance

참여자 A는 20세의 남성으로, 바리스타로 9개월 근무하

였다. A는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근로 환경에 대한 지루함

과 낮은 흥미를 표현하였다. A는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으

며, 질문 의도에 알맞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참여자 B는 21세의 남성으로, 청소 보조원으로 7개월 

근무하였다. B는 이전 직장에서 근태 관련 갈등으로 인해 

화장실에 숨거나 공격적인 언어 등을 나타내었다. 이에 자

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낮은 자기수용성을 보

였다. B는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 여러 

번의 설명을 요하며, 종종 연구자의 의도와 다른 응답을 

나타내었다.
참여자 C는 33세의 여성으로, 사무 보조원으로 2년 근

무하였다. C는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으며, 양호한 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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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능력으로 직장에서의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 동료로 인한 지속적

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

며 근로 환경에 대한 낮은 친밀성을 나타내었다.
참여자 D는 39세의 여성으로, 청소 보조원으로 2년 근

무하였다. D는 질문에 오랜 침묵으로 응답하거나, 또는 ‘C
가 알아요’ 등 타인에게 응답을 의존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또한, 대화의 주제가 연애와 결혼에 집중되어 

제한된 환경 인식을 보이며 낮은 주체성을 나타내었다.

음악 중재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하위 영역에 대한 분석 기

준과 지적장애 근로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치료적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프로그램 중재는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주 2회, 총 12회기 진행하였다. 치료적 노래 만들기를 위한 

12회기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자기탐색, 자기인식, 자기

통합의 3단계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Table 2).

Table 2. Aims and Treatment strategy of the Therapeutic 
Songwriting

Stages
(Session) Aims Treatment Strategy

self-exploration
(1-4)

▪ Exploring One's 
Environment

▪ Self-opening
experience

Fill-in-the-blank 
activities based on 

participants' emotions 
and experiences

self-awareness
(4-8)

▪ Recognising One's 
Own emotions

▪ Planning for the 
future

Setting goals as a worker 
and expressing them 
through Song parody 

Self-integration
(9-12)

▪ Active choice 
experience

▪ Insights into 
Changing 
Self-Identity

Participatory 
music-making with 

Improvised song
creation

자기탐색이란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 스스로에 대

한 이해와 통찰의 과정으로, 개인의 정체성 확립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Kim, 2023). 자기탐색 단계에서는 그룹 

가사 토의를 통해 타인과 생각, 감정, 행동 등을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한 가사 채우기를 통해 자기개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

적 자아개념의 형성을 촉진하였다(Park, 2009). 

자기인식은 감정, 감각, 신념, 욕구 등 자신의 내면에 대

한 주관적이고 정확한 지식이다(Showry et al., 2014). 이는 

스스로의 행동과 기술을 평가하는 자기평가 역량으로 연결

되어 자신의 개선점을 인식하고, 상호 보완적 강점을 가진 

타인과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Cherniss, 2001). 자기인식 단계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객관적인 자기 평가 과정을 통해 

근로자로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가사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자기통합은 자기개념 일치성과 명료성으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다. 자기개념 일치성이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

기개념이 서로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일치성이 높을

수록 심리적 건강함을 나타낸다(Donahue et al., 1993). 자
기개념 명료성이란 스스로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으로 

일관성이 있고 안정된 정도를 뜻하며, 명료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건강함을 나타낸다(Campbell et al., 1996). 자기통

합 단계에서는 참여자가 주도적 선택으로 완성한 창작곡

을 그룹원이 함께 감상하고 소감을 나누며 타인으로부터

의 지지와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또한, 치료적 노

래 만들기를 통해 경험한 자기개념의 변화를 통찰하고 나

눌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에 사용된 치료적 노래 만들기 기법은 성인 지

적장애 참여자의 인지·정서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적 요소

와 비구조적 요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가사 채우기, 
노래 패러디, 노래 콜라주, 즉흥 노래 만들기 기법을 선택하

였다. 가사 채우기(Fill-in-the-blank)는 가사 속 주요 단어를 

빈칸으로 제시하여 내담자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단어로 

가사를 채우는 방법이다. 적은 수의 단어를 사용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대상에게 유용한 

접근으로 사용될 수 있다(Baker et al., 2008; Jung, 2016). 
노래 패러디(Song parody)는 기존의 노래 구조는 유지

하면서 가사를 내담자의 언어로 대체한다(Baker et al., 
2008). 완성된 가사에는 참여자의 독특한 개별성과 창의성

이 반영된다(Jeong, 2006).
노래 콜라주(Song collage)는 내담자가 기존의 노래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가사구를 선택하고 콜라

주하는 방법이다. 내담자는 선택한 가사에 아이디어를 첨

가하여 자신만의 가사로 재구성하거나 개사할 수 있다

(Baker et al., 2008).
즉흥 노래 만들기(Improvised song creation)는 치료를 

목적으로 음악과 그 요소를 음성 또는 악기로 자발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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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Jeong, 2006). 이는 치료사

의 반주에 맞추어 즉흥적으로 가창하는 기법, 가사 내레이

션과 악기로 즉흥 연주하는 기법 등을 포함한다(Baker et 
al., 2008). 

자료수집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는 Dignan(1965)이 

개발한 Ego -Identity Scale을 Park(2003)이 청소년과 성인

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것으로, ‘주체성’, ‘친밀성’, ‘자
기수용성’, ‘목표지향성’, ‘미래확신성’, ‘주도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자는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자아정체감 척도의 전체 점수와 하위 영역별 백분위 점수

를 산출하여 점수 변화를 비교하였다. 
또한, 치료적 노래 만들기 프로그램의 전 회기를 녹화하

고 전사하였다. 관찰된 참여자의 반응은 음악치료 전문가 

2인이 함께 설정한 자아정체감 하위 영역에 대한 분석 기

준을 토대로 단계별 분석하였다.

결     과

자아정체감 척도를 활용한 자아정체감 사전, 사후 점수 

변화 결과 참여자 C를 제외한 A, B, D의 전체 점수가 증가

하였다(Table 3). 

Table 3. Pre- and post-scores for participants in therapeutic 
songwriting

Participant Pre-score Post-score Score 
Changes

Rate of 
change(%)

A 226 258 +32 14
B 154 251 +97 63
C 179 167 -12 -7
D 172 264 +92 53

위의 양적 결과를 내용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A 

● 자기탐색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을 소개하는 가사 채우기 활동에

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며 낮은 주체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근로 환경을 주제로 한 노래 패러디에

서 업무에 대한 낮은 관심과 지루함을 나타내며 “몰래 휴

대폰 할 때도 있어요.”라고 설명한 뒤 다음과 같은 가사를 

완성하였다.

‘근무 시간에 휴대폰 잠시 멀리 두고 (참여자 A의 가사)’

● 자기인식

심화된 자기탐색을 기반으로 근로자로서 실현하고자 하

는 목표를 가사로 나타내었다. A는 자신이 꿈꾸는 일에 

대한 가사 토의에서 자신의 업무를 ‘청소’, ‘고객 응대’, 
‘설거지’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탐색하였다. 또한, 자신

의 선호 업무, 흥미, 장점 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A는 노래 패러디를 통해 로스

팅에 대한 관심과 다짐을 담은 가사를 완성하였다. 

‘바리스타 하는 동안 로스팅 공부해, 전문가가 될 거예요 
(참여자 A의 가사)’

● 자기통합

노래 콜라주를 통해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 자기

표현을 나타내었다. 또한, 사회인으로서 꿈꾸는 미래상과 

다짐을 표현하였다. 즉흥 연주를 통한 멜로디 창작에서 A
는 원하는 멜로디를 가창하고 연구자에게 방법을 제안하

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여러 번의 자발적 시

도를 통해 원하는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반복적이

고 규칙성을 가진 멜로디를 완성하였다(Fig. 1).

Fig. 1. Song by Participant A.

A는 완성된 노래를 감상한 뒤 “울컥했어요.” 라고 응답하

며 스스로 완성한 노래에 대한 성취감과 감정을 표현하였다.

‘나는 행복한 A, 커피를 잘 만들고 좋은 노래 만드는 다 
잘하는 A (참여자 A의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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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B

● 자기탐색

연구참여자 B는 자신을 주제로 한 가사 채우기 활동에

서 “누가 이름 부르면 야, B, 하고 혼나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었다. 또
한, 근로 환경 또는 업무를 주제로 한 가사 토의에서 과거 

직장 내 갈등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판단으로 낮은 자기수용성을 나타내었다.

‘이름 듣기 싫은 B입니다 (참여자 B의 가사)’ 

● 자기인식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인식하고 설명하는 모습이 관찰

되었다. B는 근로 환경에서 느끼는 감정에 대한 가사토의 

활동에서 “직장에서 난 쓸모없어 그렇게 느꼈어요. 왜 사

나 (...) 마음이 긴장해서, 화장실 가면 편해져서 오래 있었

던 거에요.” 등으로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였다. 뒤이어 노

래 패러디 가사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새로운 미래상을 설

정하고,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안 되죠? (...) 지각 많이 

안 하고 싶어요.” 등 자신의 단점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모

습을 나타내었다.

‘만약 내가 일 즐길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정말 마음이 
즐거울 거예요 (참여자 B의 가사)”

● 자기통합

희망하는 근로자로서의 모습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

현 의지와 적극성을 나타내는 가사를 선택하여 콜라주하

였다. B는 즉흥 노래 만들기 활동에서 가창을 선택하여 자

신 있게 가창하며, 초반 낮은 자신감으로 선택을 미루던 

모습에서 변화를 나타내었다.
B는 완성한 노래에 대해 “지각 많이 안 하고 멋진 직원

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근로 환경에 대한 친밀

성과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영역에서의 향상을 나타내

었다. 

‘힘들 때 찾아갔던 화장실은 이제 안녕, 화장실은 마음이 
편하거든요, 나에게는 쉼터였어요. 지각도 이제 안녕, 이제 
더는 하지 않아 (참여자 B의 가사)’

참여자 C

● 자기탐색

연구참여자 C는 직장을 주제로 한 노래 패러디 활동에서 

동료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제로 가사를 완성하고, “그냥 

마음을 닫아요.”라며 낮은 기대감과 친밀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장애에 대한 열등감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관찰

되었다. C는 소중한 사람을 주제로 한 가사 토의에서 “내
가 몸 아프게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작은 언니가 엄마 사랑 

더 받고 자랐을 텐데.”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장애로 인

한 죄책감을 표현하였다.

‘마음이 힘들 때 표현하지 않아요, 조금씩 참는다 (참여자 
C의 가사)’

● 자기인식

현재 직장에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발견하였

다. C는 근로 환경을 주제로 한 노래 패러디에서 “계속 상

처를 받는데 참아라, 이해해라, 언니잖니. 그러면 많이 힘들

어요 (...) 언니니까 뒤에서 애들을 이끌어야지라는 말을 들

으면 자신감이 없어져요.”라며 연장자로서 느끼는 부담을 

설명하고, 자신이 원하는 근무 환경을 가사로 표현하였다.

‘새 직장으로 훨훨 날아가겠죠, 또래 동료가 많고 휴가 
쓰는 곳 (참여자 C의 가사)’

● 자기통합

노래 콜라주를 통해 원하는 근로 환경과 이직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큰언니랑 엄마가 

일단 생각해 보고 정한다고 했어요” 등 이직이 외부 요소

Fig. 2. Song by Participan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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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이루어지는 목표임을 설명하며 미래에 대한 낮은 

확신을 함께 나타내었다.
C는 1차 즉흥 연주에서 공명 실로폰을 연주하며 8분음

표 위주의 일정한 리듬과 제한적인 음의 사용을 나타내었

다. 이에 연구자가 가창을 통한 2차 즉흥 연주를 제안하였

고, 1차 즉흥 연주에서 나타난 리듬과 2차 즉흥 연주에서 

나타난 멜로디를 결합하여 창작곡을 완성하였다(Fig. 2).
C는 치료적 노래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으로 “회

사에서 우리 얘기도 조금씩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 00
씨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는데”라고 이야기하며 근

로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만약 내가 새 직장에 간다면 아마 마음이 자유로워질거
야, 나는 이직을 정말 원해요 (참여자 C의 가사)’

참여자 D

● 자기탐색

타인 의존과 낮은 친밀성이 관찰되었다. D는 자신을 소

개하는 가사 채우기 활동에서 “C가 알아요, 네가 말해” 등
으로 타인에게 응답을 요구하였다. 또한, 직장을 주제로 

한 노래 패러디에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내었다. 
 

‘힘들 때 닫게 되는 마음은 따라내고 (참여자 D의 가사)’

● 자기인식

연구참여자 D는 연구자의 제시에 긴 침묵으로 응답하

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그러나 자기인식 단계에 접어

들며 “그 말이 생각 안 났어요.” 등으로 침묵의 의도를 설

명하였다. 또한, 근로 환경에서 느끼는 감정을 주제로 한 

가사 토의에서 “동료가 화낼 때 불안해서 몸에서부터 반응

해요 (...) 나는 편을 들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며 자

신의 감정과 신체 감각을 인지하고 표현하였다.

‘동료가 상처 주지 않는 곳 (...) 나를 존중해 주는 회사 
가고 싶어요 (참여자 D의 가사)’

● 자기통합

노래 콜라주를 통해 원하는 근로 환경에 가기 위한 실현 

의지와 적극성을 표현하였다. D는 가사 선택 과정에서 적

극적인 참여와 자발적 선택을 보이며 미래지향성과 자기

수용성, 주도성 영역에서의 향상을 나타내었다.
 D는 멜로디 창작을 위한 즉흥 연주에서 공명 실로폰을 

선택하여 연속적인 상승 또는 하강 패턴의 멜로디를 창작

하였다. 뒤이어 치료적 노래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으로는 밝게 웃으며 “동료한테 받은 스트레스가 풀렸어

요”라고 이야기하고,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

내었다.

‘그래서 난 열심히 일해요 (...) 더욱 행복해질 나의 꿈, 
나의 희망 (참여자 D의 가사)’

고     찰

본 연구는 지적장애 근로자의 자아정체감을 위해 치료

적 노래 만들기를 중재한 사례연구이다. 연구 결과 참여자 

3인은 자아정체감 척도에서의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가사

를 통해 확인된 음악적 반응에서 참여자 모두 자아정체감

의 긍정적인 변화 양상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에 대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 척도를 활용한 사전, 사후 점수 변화 

결과 A, B, D의 전체 점수가 증가하였다. 가장 높은 점수 

변화율을 나타낸 참여자 B, D는 치료적 노래 만들기 프로

그램을 통해 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거나 제시하

는 등 주체성과 주도성 영역에서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는 치료적 노래 만들기 프로그램이 주도적으로 노래를 만

드는 경험을 제공하여 참여자의 주도성 및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을 지지한다(Baker et al., 2008; Yoon, 
2016). 

연구참여자 A는 연구 초반 높은 방어 경향성을 나타내

었으나, 가사 토의 및 가사 만들기 활동을 통해 스스로 수

용하지 않았던 부적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사

회인으로서 미래에 이루고 싶은 소망을 가사로 나타내며 

자기수용성 및 미래확신성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둘째, 치료적 노래 만들기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참여자

의 무의식에 남아 있는 감정의 인식과 표현을 촉진함으로

써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쳤다. 참여자 C는 자기탐색 단

계에서 감정의 억압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치료적 노래 만

들기를 통해 막연히 느끼던 부적 감정을 탐색하고 가사로 

표현하며 향상된 자기인식을 나타내었다. 이는 치료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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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만들기가 과거로부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감정을 파악

하도록 돕고(Jeong, 2006), 무의식에 남아 있는 감정 분출

을 돕는다는 Jung(2016)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C는 자아정체감 척도 사후 결과에서 감소를 보였

으며, 자기수용성 영역에서 가장 많은 감소 경향을 나타내

었다. 이는 C가 치료적 노래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인식

한 감정이 대체로 부적 감정이었던 점, 탐색 과정에서 눈물

을 흘리는 등 격렬한 감정 변화를 마주하였던 점을 비롯하

여 자기인식 단계에서 발견한 자신의 장애에 대한 열등감

과 죄책감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자아정체감 척도의 하위 영역 가운데 친밀성, 목

표지향성 영역에서 모든 참여자의 점수가 유지되거나 증

가하였다. 이는 참여자가 치료적 노래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 환경과 근로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음을 의미한

다. 이는 치료적 노래 만들기 프로그램이 미래에 대한 참

여자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Lee와 Hwang(202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프로그램 중재 과정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단계

별 변화 양상을 확인한 결과 참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

화가 관찰되었다. 참여자들은 자기탐색 단계에서 자기인

식의 어려움 및 부정적 자아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자기

인식 단계에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단점을 수용

하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자신의 욕구

와 강점을 기반으로 근로자로서 원하는 근로 환경과 목표

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통합 단계에서 참여자들

은 노래 만들기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에게 

나타난 변화를 통찰하며 자아정체감의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는 치료적 노래 만들기 프로그램이 개인의 

내면 탐색 및 통찰을 촉진하여 참여자의 긍정적인 자기아

정체감 확립을 돕고, 나아가 자아정체감의 증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Hwang et al., 2022).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치료적 노래 만들기 음악치료 프로그램

을 통해 지적장애 근로자의 자아정체감에 나타나는 변화

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 사전, 사후 검사의 점수 변화를 확인

한 결과 치료적 노래 만들기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지적장

애 근로자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참여자 C는 자아정체감 사후 검사에서 전체 점수가 

감소하였으나, 단계별 분석 및 완성된 가사에서 나타난 향

상된 자기표현을 통해 자아정체감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

인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진행 과정 내 단계별 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치료적 노래 만들기 프로그램은 지적

장애 근로자의 자아정체감 하위 영역인 주체성, 친밀성, 
자기수용성, 목표지향성, 미래확신성, 주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치료적 노래 만들기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지

적장애 근로자의 자아정체감 증진에 치료적 도구로서 가

치가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치료적 노래 만들기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근로

자의 자아정체감을 위한 중재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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